
다이와보의 중국 전략 - 쿼터 프리로  

급속히 해외 생산 거점 정비 

다이와보는 1994년에 중국에서 처음으로 합판 사업인 쑤저우다이와 침직

복장(蘇州大和針織服裝)을 설립하고, 니트 제품을 편성, 가공, 봉제에 이르는 

일관 생산을 시작한 이래로 10여년이 지났다. 인도네시아의 생산 거점도 포

함하여, 다이와보의 글로벌 전개는 최근 1년 사이에 큰 규모로 추진되고 있

다. 

쑤저우다이와에서는 니트 제품을 중심으로 생산을 시작하여, 당초에는 일

본 시장으로 수출하는 다품종 소로트형으로 경영하였으나, 1999년부터 생산 

품종을 T-셔츠 하나로 집중시켜 소품종 대로트 체제로 바꿨다. 1996년에는 코

트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쑤저우다이와의 경우 어디까지나 일본에서 생산된 소재를 중국에서 봉제

와 마무리를 하여 일본 시장으로 되찾아 가는 짜임새로 되어 있었다. 다이와

보는 그 동안 면방에만 집착하지 않고 어떤 섬유 제품이건 유리하면 도전하

겠다는 “면 방적에서 섬유 컴퍼니(company)로”를 내세우면서, 2005년 1월부터

의 쿼터 프리에 따른 무역 자유화를 주목하면서 사업 전략을 시급히 다시 

짜기 시작한 것은 당연하다. 

다이와보는 2004년 7월에 상하이 사무소를 열고, 고감도 개발 소재와 봉제

품, 생활 자재, 산업 자재를 중국 마켓에 공급 확대하려는 판매 체제를 구축

하는 조치의 일부로서, 쿼터 프리를 염두에 두고 일본뿐만 아니라 구미 기업



에게 수출하려는 첫째 조치가 되겠다. 

다이와보의 경우는 첫째 조치부터 추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9월에는 

소지츠, 도요다(豊田) 통상, 현지 니트 기업인 칭다오 즉발집단(靑島卽髮集團)

과 제휴하고, 중국 칭다오에 제직, 염색 일관의 합판 기업 칭다오 즉발용산

염직(靑島卽髮龍山染織)을 설립하였다. 이 합판 사업에 다이와보도 참가하고, 

기술자를 2명 파견하였다. 

이 합판의 생산 규모는 셔츠지 등의 선염 직물과 셔츠지, 보텀(bottom)지 

등의 후염 직물이 각각 연간 3천만m이며, 이 중에서 다이와보가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지는 아직 결정되어 있지 않다. 

다이와보는 이 합판에 일본의 방적 자회사인 다이와보 머티어리얼즈에서 

생산하는 2층 구조사, 기능 가공사, 특수 혼방사, 수모사, OE사 “에어 컴팩

트” 등의 차별화 원사를 갖고 들어간다. 이 합판에서 생산한 생직물은 일본, 

구미도 수출하고 있다. 더욱이 이 합판에서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자회사인 

다야니 가먼트의 제4공장에서는 드레스 셔츠를 봉제하고 있는데, 이 공장에

도 생직물의 공급을 검토하고 있다. 

다이와보 제1사업 본부에서는 칭다오 즉발용산염직을 뜻밖의 방향으로 활

용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 내의 텍스타일 마켓은 시황이 어

려운 상태라서, 다이와보의 경우 텍스타일 판매고가 전년과 비교하여 10% 

정도 떨어졌다.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새로운 텍스타일의 판매 전략을 구상

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의 텍스타일 시장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 다이와보는 그렇다

고 텍스타일 사업을 줄일 생각은 전혀 없으며, 오히려 파리에서 개최된 “프



리미어 비전(Premiere Vision ; PV)”  소재 전시회에 최초로 출품한 사실은 적극

적으로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PV 출품은 대체로 일본의 차별화 소재를 구미 마켓에 소개하려는 뜻이 강

하다. 그러나 일본 내 시장에도 크게 어필하게 되는 것은 틀림없다. 이제까

지 도매상 계열이 중심이던 판로도 캐주얼 어패럴이나 SPA로 판로를 확대하

려는 다이와보에게 PV 출품은 일본 내 시장에의 판로를 확대하는 데 중요한 

포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직은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지만, 크게 다른 각도에서 텍스타일 판매 전

략을 구축하려고 검토 중이다. 예컨대 칭다오 즉발용산염직이 생산한 직물을 

일본으로 들여올 가능성이다. 일본 내 시장은 중급품 이상의 판매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여기에 해외에서 생산한 범용품 수준의 직물을 역으로 들여

와 중급품 시장을 침식한다는 전략이다. 

텍스타일 판매가 줄어 든 것을 되돌리는 한편, 제품 사업은 중국 생산 거

점을 확대함으로써 강화하려하고 있다. 쑤저우다이와 침직복장에서는 2004년 

11월부터 가동한 월간 2만매의 파자마 봉제품 생산을 주로 한 제3공장의 생

산 능력을 2005년 7~8월부터 2교대 작업으로 한 증산 체제로 조업한다. 또한 

제3공장의 빈 공간을 이용하여 T-셔츠 생산을 주체로 하는 컷소 생산 라인을 

2라인 증설하여 2006년 여름 상품을 중심으로 2005년 11월부터 생산을 시작

한다. 이 증설로 제1공장의 7개 라인을 합하여 9개 라인이 되어 T-셔츠 환산

으로 월간 65만매의 생산을 예상하고 있다. 

제2공장에서는 월간 1만매의 코트를 생산하는데, 1~3월에는 마스터 브랜드

(master brand)로서 상품화하는 “존 헨리”의 재킷 생산도 시작하였다. 이는 

1~3월이 코트 생산의 비수기이기 때문이며, 앞으로는 OEM으로도 대응할 방



침이다. 

또한 10월에 시작할 계획으로 성형 이너의 생산 거점을 쑤저우에 만든다. 

초기 투자로는 성형 이너의 기계를 5대 도입하여 트렁크스로 환산하여 월간 

5만매 생산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1년 후에는 15대로 늘려 15만매까지 생산

량을 늘린다. 이 부지에는 기계를 20대까지 설치할 수 있는 스페이스를 확보

할 예정이다. 멘즈 이너, 트렁크스 등을 생산하며, 머지않아 스포츠 이너, 레

이디스 이너 등의 생산으로 이어질 것이다. 

다이와보는 중국 생산 거점을 빠른 속도로 정비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쿼터 프리를 주시하면서 글로벌로 전개하려는 의지가 바탕에 깔려 있다. 또

한 제품 OEM에서의 대응이 급속히 늘고 있는 것도 요인이 되고 있다. 일찍

이 중국, 인도네시아 이외의 제3국에 봉제 거점을 만드는 것도 생각하고 있

다. ♣ 

 


